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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 예수의 말을 써라. 선생에 관해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잘 받아 적어

섭리사 신부들에게 온전히 전하도록 하여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 선생. 

하늘 역사 6천 년 사상 신부의 첫 열매를 맺은 자

다.

내가 그를 태초부터 지정하여 길렀도다.

나 예수의 신부 될 자 누가 있는지 

이 지구 온 세상을 찾아다녔으나 

선생만한 자 없었도다.

선생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 

가장 아름다운 자요 굳건한 자요 

믿음이 충만한 자요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자

다.

내가 그를 들어 높이나니

그의 때가 다 이르렀도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고

멸시를 당하였고

가난과 비천과 궁핍함에 고통을 받았도다.

그는 환난 중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의 조건을 세웠노라.

내가 그를 증거함은

이제 내가 그를 높이려 함이라.

그는 상천하지 모든 만물을 통틀어 가장 높은 자이

노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모든 사랑을 바친 자이노라.

그는 그 한 몸을 다 바쳐 

나 예수만을 사랑하였노라.

그는 성약역사의 중심자다.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성약 시대의 중심자로서

그는 나 예수의 재림역사를 위해 준비되고 예비 된

메시아 급의 사명자다.

나의 상대체이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사랑하지 않고선 나에게 나아올 수가 없느니

라.

선생 붙들지 않는 자.

난 그를 모르노라.

나 예수를 불러 보아라.

선생을 통하지 아니하고 나 예수를 부르는 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섭리사 사람들은 잘 들어라.

너희들은 선생을 모른다.

너희들은 선생이 어떤 자인지 모른다.

네가 섭리에 있다고 안심하느냐?

선생과의 100%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나 예수와 눈곱만큼도 일체 될 수 없다.

선생을 온전히 사랑하라.

그것이 나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깨달아라.

이것은 순리이며 법칙이다.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만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악인은 의인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파묻힌 자들이었으나

선생의 조건으로 인하여

선생에게 모든 죄를 고하고 통회 자복하는 자는

선생의 권한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노라.

그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그런 자가 없었노라.

전에도 후에도 나지 않을 최고 큰 자다.

너희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선생을 온전히 알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서

그 자는 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다.



내가 그 자를 세움으로 인하여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오게 되었나니

이는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함이라.

나 예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생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되었나니

선생을 온전히 사랑하라.

선생을 사랑함으로 나 예수를 사랑하라.

하늘 천국에 너희의 집이 예비 되어 있노라.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랑한다.

온전한 사랑이다.

100% 사랑이다.

사랑만이 그날에 너희를 휴거시키리라.

그 사랑의 열쇠는 오직 선생이로다.

기도하여 선생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 실천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라.

나 예수가 너와 함께하니 할 수 있다.

끝까지 노력하는 자와 내가 함께하리라.

천국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을 선포하였노라.

명심하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였노라.


